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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 여성 노동 운동 모임의 의의

∈낼쬈 른훑,, 혜\쥘, 횰랍훑흖초폐i 찮牌죠}i흙록뀔뺘 헒)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작년 메이데이 기획단 女/j철춘이 꾸려지지 못한 것일 것이다.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귀울였지만, 기간 활동에서

보듯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 이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회 단체와는 독자적인)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멧돌 굴리기가 고민되었다. 멧돌 굴리기는 관악 여

모와 연대 총여, 살맛 나는 세상이 함께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풀기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모성보호에 대한 입장인식 등의 과정이 있어왔다. 그러한 관점들을 정리

하고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성노동운동을 고무시키는 과정으로써 여성노동토론회가 기획되

었 다 .

갭■ 여성노동운동토론회 평가

r 여성노동운동 토론회는 지난한 시간을 거치며 계획되었지만, 실상은 많이 늦춰져서 빡빡한 일
l정 속에서 준비가 되었다. .

[ 긱주제훨 폅가 l프틉안의 평가 훠괴
M폐y ?γ.%빼)“ 'ir';,쎄γl!;"-. “if쩽”''’해!', 廖※l출힌붕”."
■■■ 앞으로 가지고 나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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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대생 취업문제를 고민하J l ? )

Z/h l (

一대학에서 여성노동 이야기하기의 어려움

여성노동이라는 문제를 학내에서 풀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 ‘노동’이라는 말에서 오는 무게감 , 대학생은 미래의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적 흐름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현재에도 우리는 가사일이나 각종 알바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

하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대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여성노동권 확보

를 위한 운동에서 여대생과 노동자여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기존의 분류를 넘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

해지는 억압의 기제를 헤쳐내고 그것에 대항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

여성과 학생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대학사회에 몸담고 있는 위치로서 '커리어 우먼‘이 아닌

‘노동자'라는 말에서 오는 거리감.. 그러나 커리어 우먼도 노동자인걸?

또 하나 취업을 앞둔 여대생의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돌 토론회에서처럼 인터뷰등을 통한 접근으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 난

찾 는

맷

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운동하는 주체로서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에 대한 풍부한 고민과

관점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노

동담론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성주의적으로 노동을 다시 바라보는 등에 있어서- 맷돌굴리기는 지속적으

로 자극제(밀고 당기는)가 될 것이다.

-so, 어떻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급진적으로 담론 형성하기/ 구체적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1 담론형성

급진적으로 동시에 구체적?으로 

노동의 개념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개념화하기- 재생산 노동 감정노동 등

샨차유주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여성의 위치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비가시화되는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담론화해내는

2구체적 현실에서 싸우기

대졸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한다. 하나는 사회전반적 취업난이

요 둘은 그 속에서의 남녀 불평등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 구조는 취업과정에서 뿐 아니라

직장내에서 성별화된 분업과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내에서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교수들, ‘너희들은 가정주부만 안되면 된다'라며 여대생들의 미래를

가치절하하고 남성제자에게만 특권을 쥐어주는 교수들.

자유주의 . 능력주의라는 이름아래 여성을 이류노동자로 취급하고 취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것이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모집과정에서부터 교묘한 성별제한으로 여성을 걸러내는 기업 . 회사들

길 잃은 고학년 여대생들은 하나하나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모여들고 죽어라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



는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똑똑하고 잘난 여성이 아니라는 것.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이름아래 예쁜

여성을 선호하면서, 같은 능력(?)의 여성과 남성중에서는 남성을 다홍치마로 선택하는 .. 여성은 비정규

직으로 남성은 ‘가장'이거나 ‘가장'이 되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겨우겨우 일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또 다른 싸움(불행)을 거기서 시작된다.

가부장적 기업 . 조직문화속에서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의 주변화, 일상적 성희롱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 대한 애착은커녕,, 탈출구 만을 찾게 된다.

이러한 예비여성노동자인 우리들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어떻게 함께 뛰어넘을 것인가? 대학에서 우리는

어떠한 운동들을 풀어내야하는가?

취업지원 워크샬?

네트워트 형성

성희롱 여성노조

법조문들 홍보”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주체 먼저 교양이 되었어야 하겠죠?)

아르바이트 경힘

졸업생들의 취업 경험’, 노동경험,, 특히 여성주의자 선배들이라면 더 좋겠지..

고민의지점들을끌어내는것...  -

c暻:"'예,'"'셀''떤

(§&빼,!l§il“7 'l써

. \:像’';폐 킥“큼 큉쳐- :”毫 '
/(‘]'빠,l께#-c뻥'T-낳없7'/'%표A



다

}
꽤
:
}
 
言

7
훈
 
_

늘
t
 
'
1
o

穴
稈
 
,
습
F

T
•]

배
,
솔
 
 
.

습
 
뒤

-
0
 
戶
~

버
☞
 
'
l
o

煎
 
머

-
 
∈
숨

_
 
巨

o
 
-

륭', 굻
官
 
변

÷
,
 
습

프
 
T
늉

았
 
.
J
I
o

'흔J- '슷

뺘
 
~
,

日
"
 
브'Io

: 젊
프
 
혀

雰
 
치
능

치
汀
 
백

'
缶
 
K
口

이" r뤠
빼
o
 
而•

교
 
焄
벧

r~
쓰
尸

쪼 쇄J
<솔 rlr칭j
-
솔
 
 
 
 
.
숨

이
 
 
戶
J

u
‘
 
琴
둥

<

뺘 여 ;歲
言 연으 홍 해
T순;j 늅 록o 슛 른'
속
,
 
 
송
 
 
 
 
솔
I
戶
l

쿠 빪 'jik' 홍
철 " :l: 예
르
戶

'
<
☞
,
←
~
,
-
 
 
 
 
먀
l

穴
 
7
늉
 
여
 
右
o
 
3
F

졸 ;: :; : 삔
?, 爾r 습횹 宖: 빎던
봉 빼. 썲 霖. 稈
늚
 
;
베
르
 
3
r
 
히
 
이
J

行
 
T
7
 
乏
 
'
可
헴

家
 
터
 
궁
 
T
5
T
 
'
롯
랬

'
T
훈
 
'
官
h
J
 
五
卜
 
순
 
工
J

썲

통 툰

弄W 5 n 4
3 T

하내 n l
: 궁

슭햐÷
 
0

뀀
戶

i(戶l
盡쌓
 
속

o7 쥼

때7
횬

‘ 再 J

이 ! ' l
' 륫 P

11 0

奕艸' 습
O1T횬

1르J

37l
◎
卜

彭oij
내;wl
寄왜,J
7
혹

口卜]o

즙
 
.
내
A

-
어

홍, 순!
숙
증

←
←
 
하

r埇l w5T

:i: 쌜
중
 
'
再
J

'
汽
o
 
쥼

떳
n
J
 
들

惡
홅:
.
十
 
 
.

베: ,맬 썲
官
 
F
I
o
 
솥r~

Ti균 7중 ,<l

흥 ;i;. 서
,
,
,
늉
'
而
혀

소 IJII1j 뺘o

.윱b 호모 ''.;'
‘
<
'
피
l

:
뙈

-
 
삐
J
 
서
,

구
뉵
 
戶
느
 
戶
I

;효;卓
熙
惑
증

,,,르IlJ

예
“

여
o

I훑황;
:ij 宖꿸 wo ‘~

\ i휘; ;w 휼구호
w可 옳6 ;T5J 쳬
T宿nj 균 'T汀 I버

흡 좋 :i; 止
훈
 
루
”

少
 
슘
”
1
슴
;
J
 
솔

고
H
 
5
.
 
祜
T
 
J
l

角 젊콴
 
홍
 
벨

허 형 헒봉
룐
0

몸 앴 아, 宜,

:l5 뺘 :
슷
 
호
 
히
 
'
휴

,<l 급 DI;;l  ;

새
 
중
 
콩
 
뽑

술
 
%
 
긁
늄

훈
 
;
짼
 
륫
.

÷
,
 
7
丁
 
汀
 
戶
-
'

터. - 下속 분

퀘
 
:
熙
홑

후
 
:
 
쇽

牢
 
이
J
 
丙
렀

~
J

'汀 首I]j .JI냄 =

내 능 :F 굻
햐
 
 
.

宬
 
여
 
내
 
베
J

i,, 승 宮j 급<

당: .;슨'삐 w허 稈
터
 
뜨
쌘
 
r
l

,
 
 
戶
l
尸
 
켤
 
 
.

F 승 -← ;南"
汗
 
T
빼
,
 
5
r

言
l
-
1
1
0

:
낸
헒

i: 쌜 ri뺘
떪 홍홍 ;I;
흡
 
,
*
!
 
崗
'
'
}
 
"
!
w
l

술
 
'
志
 
,
(
卜

5 F l
行허두 특

5 ; 1 j
손
 
네

口
戶

여巧石
T

허o승
r
官常'')

I~<

.Jl밤
茯O: 어
5Pj 효T

:: :
7
늄
 
-

i~' 홅

뺘可 
팀
!
'
.

冥II”丙
”
 
쥼

여 焄!u
'盂 I'jli1l
s'론 5T
슝
!
”
5
T

- Ijllll

뽀훑o 
솔

;T허 '첫
금
 
쥼

-
 
이
n
J

동;카患
W5T 뎌
'5통J 古
두
측
 
5
펴

八
 
O

봤 통F I뗐
내 r-1 지l
볘"l 여 흐

렇 ;훈 옷
뿜 홍 봉
머< ,7슨!U olr'J

똥 ;:E 홍
師 흥 떻
쥼
 
'
汀
 
7
T
5

熙
 
버
 
容

南 :l ;;쌀
5下J 宕< 'T평○

츳
 
;
石
 
흐

奇 :써'

l빪;
여
 
홈
빻

홍 품 베
7루 '雰 하
,JI.J MIIIJ '可j

-
죽
:

宿
 
빼
n
j
 
o
 
C
~
:

늦 궁 쥼 M
F 굽 이" 昏<
슛 쌔: W;
I:% 홈 홈 매

훈 :; 폭
순
 
7
눅
 
순
 
g

른
'
 
7
再
 
寅
 
I
낵
슴

븝 슛 '(F 뚫
i
-
l
 
3
m
 
百
j
 
5
官
:

頁
 
P

에 . J
비?
지

• J
 <

o
 <

十' 前 1 j
' 志

O서 F
字
츠

o
"

호
 
口

슨
 
1

r
거
戶

靑-
 
E

답I •l

W8;J
즙

O버
o

츄
 
盂
z
'
 
宸
J
 
줏

- 슬o 5F W5
OMII'] '구숨 '효J 삐m

또
 
또
 
터
 
프

쇽
<
 
o
 
'
T
균
 
o

께
J
 
균
 
i
-
l
 
'
而
J

어
 
'
습
J
 
 
.
.
 
늄

호 뽕 홍튼 ;i휘
5히
 
7
룟
 
'
T
류
 
:
쥼

l 퍅 唇
: !판흡
줘
 
숙
 
햐
 
균

-
ljlo

稀 뚫:;
”
 
“

뿅
 
”
 
:

뿐
 
렇
혀

l-l 7丙 ,슛 ol

쁜
 
빪
 
”

: ;찮흘
밝 ;:; 닳十
넣 휴 ,i혀 빼,
슝!오 T습 버 罫

표 필홍 눕
홍 :”i 덟 표
rlu ;i5m 머 즘 올b
'再J '쓩 내 5F 屋,

균 珩쥼 酵 茴헹 몹
: 흥 렸 "
志
 
I
十
 
증
 
서
 
'
可

茴⊃세
고

5
벽

'(卜

ol'1]
茯o'民<

,JlJ
술
r이w]
버
o

w;"

F : j 后 7 J
본
 
\
r

'lo 'T류
olllj '屑o

헒 뽑
7
축
 
-

'
 
 
宦

: 'i융g
÷
0
 
솔

I
켜
F
 
I
거

,  비N
빠
 
5
F

승
 
슘
J

一
력
一
 
 
 
 
 
 
-

I

汀,jlJ히nj  lJI'''W5TolJ
,i(lo ,(卜 Lo_  I,Jll,]宵o5m

:窪  효:f:l
준홅  ;;#l譎
5
편
운
렵
슭
T
 
 
7
煎
-

저 . 席靑  ,,l,! 없i‘''

:i쓿惚 Il켐
: 여 ” 宖' 줆 응'

뽀 ;i; ;휵홅! 뾰:
T5T ,(卜 ,급 하m '汀 '汀 즙

} \
,하 중 꼬 ;: 교 횻" 호
霖 wr 經 꿈 :i ::
: 뚫덫 혀 홈째

: I※;
,5_ 배,,. 굽 - \o 7≠ '茴K 특

솔 승 F떤 움 뎌 낸 빼,, 빼
융 슬r 이,,, 5 宖 市 穴 官
아 삐n' 3병§ 둡 rl 'F 再J 311J

뽀
 
F
i
 
찌
<
 
前

<
 
치
능
 
이
n
j
 
술

下는 버 偸!!"市
혀 ,焄 '급J 이nJ
'쩌< 'T슨!'l I-)1 빼◎

: 째 : 퍽
(卜 읽부 벨
祜
1
]
j
 
f
쥼
 
宖
口
 
초

:: 패욺
로
r
 
-
 
녀
 
'
슛
◎

fi3. 퍼世 宣'''

i孼l홀 흄.
내o 급 때 :홍

뿐 ;헐 뿐亂:
W
 
J
I
,
J
 
'
古
J
 
-

''(lo 습 며 웁 이r
TE;l 承 Ijlnj 穴 '苽
쥼 ,(卜 官l 'Fo '茴

'8:j 이{'J ol''] 이,J 내
卉
 
'
緬
 
여
o
 
茴
F
“
r

뎌 균 言 511j 帝

통 봤 통쾌l :l;
ul’ 빼빠:닯젊

l
솔
\

W611j 중 천nj oF 베체

손 : 뛔; ;!j 턺
속
 
륫
 
또
 
마
 
승

'(F! 중 Jii, .”u
樺 빪 脣< '~!F<
Jl,J 숨 '市 빼,J T5m

1팖넓卓:
쌔p m;m“손o '六!4' ,에,J

1 묵 ! l ]

내? q F
戶
는
 
0

r
쩌
佇

' 夷 下

崗㈜<

내유 쥼

녀. 音
허머宙:]

W
혀

들o: 넣
,슴벰 'T급

융g 쩨'

요
온
 
o
.

빠
牢

5:훈 .llJ

사 홍:
'
체
 
,
니

iW; 체빻
5F] 이wJ
- 6

'!9
o빼
o
 
官

서
 
方

히
 
함

~
,
 
세
F

ll; 芯J
容
 
宕

슭 빪
1젊 숙1lH

쁘 .;;쁑
즈
 
균

1
켜
 
W
中

WI 쁨
낯点. 디卜
p
님
 
솔

m
lo

 o
i-l r계

§ l 9 彎 /

비
 
 
아
l

슬
4
 
피
므

w)!iWl 5;;]
戶
른
 
←
로

茴
 
 
:
료

l내
~
섧

T습;J .JI밝
-
÷

늅
 
 
r
~
&

-
 
모
균

;
빪

고
 
'
侖
빴

尸
F
능

o
 
 
o
卜

솖
 
'
F
폐
p

홈
可

~
1

햐
宜

~
느
0

1
←
사
 
房
느

r
~

여
 
E
'

턺
熙

惡
뽀

祜;,' 음
승
-
‘
혹

홍::여
듕
 
빠
른
 
7
춘

슬.!2 I섞 :흖
~
드
느

:
羲

.☞ ,i균 ;竺
:틈 중 습::  '색

;;흖 ii흥
훈 :i 빻욕!
-
 
‘
卉
<
 
'
F
 
o
卜

즈  ,,, 5:훈 Fp
'
I
o
 
 
戶
;
1
탉

彭
 
w
늄
 
때
 
5
T

\
 
'
쿱
 
이
 
슬
<

!iE뺀 형
o
 
 
=
 
K
 
 
'
T
汀

o

W
3
:
J
 
뺘
l
 
듕
 
*
]

벎 혐흥 :
'
늉
 
능
 
J
I
A
 
3
맹

추늅•l

셋
二

조
0

W
듭
닌

고
F

.F툰<

o
[
훈

.(卜

吊'lOI넓0

륙
◎

⊃
◎뵉l
l

쓸
많K

≥
 
 
택

T
汀
 
 
∋
J戶0

守
 
,
,
냉~
H

.세.J 官
늘
 
 
I
H
O

o
卜
 
 
芦
!
戶

씀
l
 
~

냐
 
 
'
!
o

r言l  승

凜 흖
oiJ 홍

쌜 ;i"
F
렵
힌
 
욜

~
j
 
 
o

l I

.
 
 
o

C
및
셈
]
 
 
틀

U 뼈

킁



A 뛰효

~

멧돌 굴리기 평가

鬱;녹뚫훈,핥, 칡뾰빽뺘인혼 많熹 艸빼續 불F
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관심과 전략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작년 메이데이 기획단 女/i훈쫓이 꾸려지지 못한 것일 것이다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귀울였지만, 기간 활동에서

보듯그리쉽지만은않은일이었다.

一 이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회 단체와는 독자적인)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멧돌 굴리기가 고민되었다. 멧돌 굴리기는 관악 여

모와 연대 총여, 살맛 나는 세상이 함께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풀기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모성보호에 대한 입장인식 등의 과정이 있어왔다. 그러한 관점들을 정리
하고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성노동운동을 고무시키는 과정으로써 여성노동토론회가 기획되

었 다 .

- 여성노동운동 토론회는 지난한 시간을 거치며 계획되었지만, 실상은 많이 늦춰져서 빡빡한 일

정 속에서 준비가 되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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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에 대한 개악이나 개정이냐라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입장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진행되었다.

2주 제

좌파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과 그 안의 여성위원회의 위상들을 살펴보았다. 좌파에 대한

비판 지점이 그간 나온 좌파 비판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좌파에서 여성노동담론들을 훑어 보고, 인터뷰 등의 시도를 통해서 좌파 여성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짚어 보려했다.

3 주 제

평범한 여대생들과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대생의 노동인식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들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의 여성주의적인 재개념화 등 여성노동운동

을 여성의 시각에서 풀어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각 단위 안에서의 냉정한 평가들도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2

는 처음의 기획 의도에서 의도치 않게 벗어난 부분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주제간의 소통의 문제와 공유, 논의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

다 .

권■■3 .8 세계 여성의 날

토론회를 통해 문제 된 연대의 상에 대한 고민 부족, 소통과 공유의 문제 등이 가장 크게

드러난 행사가 3.8일 것이다.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고민 부족, 아직 확실치 않은 연대의

상, 단위와 맷돌 간의 소통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8판은 급박하

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 주체에게 일이 과부화 된다거나 또 성명서에 대

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지금의 맷돌회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또 단위와 맷돌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고민 속에서 조직구성론이 고민되

고 있다.

킨■■■앞으로 맷돌이 가지고 나아야 할 것들

口 메이데이 이후의 활동방향

작년 메이데이 女/聲송이 꾸려지지 못한 이후, 맷돌에서는 이번 메이데이에는 무엇인가를 해

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꼭 女/茴끌렇이 아니더라도 메이데이 시기에 우리의

활동 방향은 분명히 필요하다. 아마 이 총회자리에서 그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

다 .

하지만 맷돌에게 중요한 한가지는 메이데이 이후, 여성노동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3.8판, 총회, 여성노동학교, 메



이데이를 거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해나간다면, 메이데이 이후 우리는 그 흐

름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는 시급하고 필요한 고민이다. 기간 여성노동운동이 메이데

이 기간 이후 별다른 흐름들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어떤 판이 될지는

모르지만, 메이데이를 잘 치러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바탕으로 방중과 2학기를
가져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 자리에서 메이데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다같이 연대의 상을 모

색해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디口주체와 소통의 문제 -조직구성의 문제

어느 단위나 주체와 소통의 문제가 있을 테지만, 맷돌은 처음 시작하는 단위로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의 동의부터 필요한 부분이 많다. 우선은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담 그 연대의 상에 대한 인식의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나중에 조직구성부분에서도 얘기될 문제이지만 맷돌의 운동이 전체적인 여성노동운동에

활력이 되고 논쟁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맷돌 안에서의 고민들뿐만 아니라

쟁점을 활성화시키려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l-ll一lr]맷돌에서 얻어가야 할 것들

맷돌에서 각 단위나 개인이 얻어가야 할 명확한 지점이 필요하다.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우

리가 그로 인한 힘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연대모임처럼 발전적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

에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담론들을 형성하고 논쟁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주체들 내부에서의 관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두어야..




